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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미국경제에 활력소 작용
맥쿼리, 2035년 중동의존도 제로수준 번환 … 한국경제도 성장 지속

리처드 깁스 맥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

혔다.

리처드 깁스는 8월6일 시드니 맥쿼리 본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역대 최대의 수익과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들었다고 보기 힘들

다”고 주장했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은 글로벌기업으로 중국 소비자의 성장에 의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며 “생산제품의 품질도 좋지만 브랜드 네임도 있다”고 덧붙

였다.

또 “물론 중국기업들의 추격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 시장에서 한국 메이저들은 경쟁

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가장 놀라운 것은 시장점유율의 놀라운 상승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경제의 복원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2-3년 동안 일본경제는 실질

기준 2-2.5%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유럽경제가 실질 기준 2%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하지만, 2012년 말까지는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

망했다.

리처드 깁스는 “미국경제는 다소 불안한 회복을 하고 있고 고용회복이 더뎌 3차 양적완화(QE3)를 하는 방

향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경제가 고용회복에 있어 가장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신규주택 건설”이라고 덧붙였

다.

또 현재 미국경제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으로 셰일가스(Shale Gas)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비용

감소를 꼽았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셰일)에 함유돼 있는 천연가스의 일종이다.

리처드 깁스는 “2035년에는 미국경제의 중동에너지 의존도가 제로가 될 것”이라며 “미국경제의 에너지코스

트 감소는 생산성에 IT혁명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깁스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투자가 유망한 자산으로 부동산투자신탁(리츠)과 에너지기업을 꼽으며, 에너지

기업 및 에너지경제, 유로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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